
26 February 25, 2019   Vol. 1252

재입국 허가서 (Re-entry Permit)

미국 영주권을 소유하고는 있으나, 한

국에서 일을 하시거나 공부를 하시면서 

주생활의 근거지가 한국인 분들이 많

이 있습니다. 이런 영주권자 분들은 미

국 영주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6개월에 

한 번씩 미국에 일부러 입국 후 일주일 

정도 체류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는 

경우가 많았습니다. 

사실 영주권자는 6개월 이내의 해외체

류 기간에 대해서는 입국심사 면제가 되

기 때문에, 많은 영주권자 분들께서 그

러한 방식으로 한국에서 장기간 체류를 

하더라도 미국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었

던 것입니다. 

하지만,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

정책으로 인해 미국의 이민정책이 엄격

해 지면서 영주권자도 마음을 놓을 수

는 없는 상황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

다. 특히 6개월 이내의 해외체류라고 하

더라도 그러한 패턴이 2-3회 반복되는 

영주권자의 경우, 미국 입국 시“다음 입

국 시에는‘Re-entry Permit (재입국 허

가서)’을 반드시 소지하고 입국하라!”

는 입국 심사관의 경고를 받으시는 분

들이 부쩍 늘어났습니다. 

재입국 허가서는 영주권자 분들이 해

외에 1년 이상 2년까지 해외에 체류할 

수 있게 해 주는 Permit입니다. 2년의 유

효기간으로 발급되며 그 유효기간이 만

료되는 시점에 새로운 재입국 허가서를 

신청하면 2년짜리를 발급받을 수 있습

니다. 

즉, 연장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새로운 

Permit을 발급받으시는 개념이기 때문

에 이전에 사용한 재입국 허가서는 더 

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. 마지막 세 

번째 재입국 허가서는 1년짜리를 받을 

수 있습니다. 

재입국 허가서 유효기간에 대해 간단

한 예를 들어 이해를 높여 드리고자 합

니다. 꽤 오랜 기간 아무 문제없이 6개월 

이내 기간으로 한국에 체류하면서 미국

과 한국을 왔다 갔다 했던 A군은 최근 

미국 입국을 하면서, 공항의 CBP Of-

ficer에게서 재입국 허가서를 발급 받으

라는 노티스를 받았습니다. 재입국 허가

서를 신청했고, 첫 번째 신청이므로 당

연히 2년의 유효기간을 가진 재입국 허

가서가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습

니다. 

그러나 A군의 예상과는 달리 1년짜리 

재입국 허가서를 받았으며, 그 이유는 

재입국 신청서를 발급받기 전에 영주권

자로서 한국에 6개월씩 왔다 갔다 하면

서 체류했던 총 기간이 이미 4년을 경과

했기 때문입니다.  또한 A군의 경우에는 

1년의 유효기간을 가진 재입국 허가서 

이후에 더 이상의 재입국 허가서 신청은 

불가능합니다. 

또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재입국 허가서 

신청 시와 지문날인 시점에는 신청자가 

반드시 미국에 체류 중이어야 한다는 

점입니다. 

특히 신청서 작성 후, 그 신청서가 우편

으로 이민국에 도착하는 날까지는 반드

시 미국 내에 체류하셔야 합니다. 이 부

분 역시 최근 이민국의 심사관들이 꼼

꼼하고 엄격하게 체크하고 있으므로 재

입국 허가서를 신청하셔야 하는 분들은 

여행 일정 계획에 주의를 기울이시기를 

당부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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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 / 전문인 칼럼

■ 건강

몸이 보내는 “운동을 하라”는 신호

“운동할 시간을 좀처럼 내기 힘들

다.”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. 단단

히 마음 먹고 헬스클럽에 등록하더

라도 흉내만 내다가 오거나 얼마 지

나지 않아 운동을 포기하는 사람들

도 많다.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해야 한

다는 것을 알지만 정작 실천을 하기

는 힘들다. 하지만 이럴 때는 운동을 

시작해야 한다. 의학전문 사이트‘코

메디’(kormedi.com)가‘디시스인사

이더닷컴’을 인용해 운동을 시작할 

필요가 있을 때 몸이 보내는 신호 5

가지를 소개했다.

1. 항상 피곤하다.

연구에 따르면, 운동을 꾸준히 하면 

하루 종일 정신이 맑고 활력이 넘친

다. 점심식사 시간에라도 잠시 짬을 

내 걷기를 하거나 운동을 할 시간을 

갖는다면 피곤하지 않고 늘 깨어있는 

자신을 발견하게 된다.

2. 팔굽혀펴기를 잘 못한다.

팔굽혀펴기는 등과 어깨, 팔, 중심 

근육을 모두 사용해야 하는 것으로 

신체능력을 검증하는데 좋은 운동이

다. 성별과 나이에 따라 다르지만 50

세 이하의 사람들은 최소한 5~10회

는 해야 제대로 된 체형을 갖고 있다

고 볼 수 있다.

팔굽혀펴기를 1~2개 밖에 못한다

고 실망할 필요는 없다. 처음에는 무

릎을 바닥에 댄 채 팔굽혀펴기를 해

보라. 점점 횟수가 늘어나면 무릎을 

떼고 제대로 된 자세로 팔굽혀펴기 

운동을 하면 된다.

3. 복부에 살이 많아졌다.

과도한 뱃살은 대개 복부비만과 연

관성이 있다. 이런 상태는 심장, 콩팥, 

간, 소화기관, 췌장 건강에 악영향을 

미친다. 허리둘레가 남성의 경우 40

인치(101.6센티미터), 여성은 35인치

(88.9센티미터)를 넘으면 건강에 적

신호가 켜진다.

4. 계단 오를 때 너무 숨이 찬다.

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도 계단을 

오를 때는 신체가 더 많은 산소를 필

요로 하기 때문에 숨을 가쁘게 내 쉰

다. 하지만 숨이 찬 정도를 넘어서 계

단을 오르기가 너무 힘이 든다면 몸

매에 이상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. 

몸매나 체형에 이상이 있으면 유산

소 운동이 힘들게 된다.

이런 상황이라면 처음 유산소 운동

을 시작할 때는 일주일에 5번 정도 

30분 동안 가볍게 걷는 운동을 하는 

게 좋다. 

5. 단 것이 자꾸 먹고 싶다

운동을 하고 나면 바로 음식을 먹

고 싶어질 것 같지만 연구결과는 이

와는 다르다. 30명의 젊은이들을 대

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, 운동을 꾸

준히 하면 운동 직후 음식에 대한 관

심이 거의 없어진다.

반면에 운동을 조금밖에 하지 않는 

사람은 단 음식에 대한 갈망이 큰 것

으로 나타났다. 단 음식에 대한 식탐

이 계속되고 하루 종일 당분이 많이 

든 간식거리를 찾는다면 몸매에 문제

가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. 


